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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posthuman’ as a prominent issue in 

contemporary society and explore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posthuman era’. It 

also seeks to identify the challenges facing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within this evolving 

context.

[Contents] To achieve this, the article defines posthuman and the posthuman era by focusing 

on aspects such as the radical enhancement of human abilities, the dramatic extension of 

human lifespan, the integration of artificial devices with human bodies (cyborgization), and the 

humanization of machin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Furthermore, the challenges 

posed by this era include reconsidering the essence of humanity, reflecting on the legitimacy 

of posthumanization, discussing its societal impacts, and (re)establishing necessary social norms 

and institutions.

[Conclusions] Consequent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posthuman era, needs to guide, encourage, help, and empower people to live 

out humanity, pursue equality and peace, strive for cooperation and coexistence, and lead 

societal and huma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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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시대,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

류삼준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논제 중 하나인 ‘포스트휴먼’이란 용어의 의미

와 이 용어와 관련된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들을 ‘포스트휴먼 시대’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 앞

으로 가속화될 포스트휴먼 시대에 요구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규명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징을 종합하여 포스트휴먼

화를 인간 능력의 급진적 강화 혹은 향상, 인간 수명의 비약적 연장, 인공 구조물을 통한 인

간의 기계화,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을 통해 이뤄지는 기계의 인간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포스트휴먼화가 이뤄질 시대가 현대인들에게 제기하는 도전으로는 인간(다움)의 의미

에 대한 재고, 포스트휴먼화의 당위성 혹은 정당성에 대한 성찰, 포스트휴먼화가 가져올 사회

적 영향에 대한 논의, 관련된 사회적 규범 및 제도의 (재)정립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개념 및 시대적 요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개신교 

종교교육이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이하는 교육참여자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

는 교육,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교육, 협동과 공존을 지향하도록 돕는 교육, 사

회와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힘을 주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 시대, 개신교 종교교육,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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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논제 중 하나인 ‘포스트휴먼(posthuman)’이란 용어의 의미와 

이 용어와 관련된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들을 ‘포스트휴먼 시대’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 이 포

스트휴먼 시대에 요구되는 한국 개신교의 종교교육의 과제를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는 단순히 포스트휴먼의 개념과만 

연관된 것은 아니며 포스트휴먼이 오늘날의 인류에게 제기하는 몇 가지 도전을 바탕으로 제시

될 것이다. 이처럼 본 소고가 포스트휴먼의 개념에만 그 논의를 한정하지 않는 이유는 현대사

회는 분명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추

구는 과학기술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

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보기에, 국내에서 이뤄진 그동안의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개신교 종교교육학적 및 

신학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져 왔다. 첫째는 포스트휴먼이 가지는 철학적 전제

나 지향점, 특히 포스트휴먼적 인간 이해를 개신교의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포스트휴먼 시대에 

적절한 개신교적 인간관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교육의 실시를 주장하는 연구이

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참다운 개신교적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교

육에 있어서 연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양성진의 연구(Yang, 2024: 545-575)와 포스트휴

먼을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존재론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

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진정한 관계를 이끄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민수의 연구(Kim, 2019: 1-269)가 있다. 두 번째는 포스트휴먼이 이 시대에 야기하고 있거나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리적 논쟁점을 중심으로 개신교 윤리적 혹은 종교교육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윤리나 교육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포스트휴먼과 연관

된 과학기술이 수반하는 윤리적 사안들을 성찰하고 이에 대한 개신교 윤리적 과제를 제시한 유

경동의 연구(Yoo, 2018: 111-135)와 포스트휴먼화(化)가 가져오는 윤리적 이슈들이 종교와 교육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화가 개신교 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 이은경의 연구(Lee, 2023: 675-702)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이 다룬 포스트휴먼이 내포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과 포스트휴먼이 가져올, 윤리적 논쟁

점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 모두에 관심을 두면서 이 둘을 ‘포스트휴먼 시대’라는 이름에 담아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제안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포스트휴먼과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는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포스트-휴머니즘’

(혹은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기보다는 ‘포스트휴먼-이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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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다양한 포스트휴머니즘의 분류법이 존재하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절대적인 분류법이 존

재하는 것은 아니나, 몇몇 학자들은 편의상 포스트휴머니즘을 크게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먼-이즘 이렇게 두 갈래로 분류하고 있는데, 먼저 포스트-휴머니즘이란 전통적인 휴머니즘이 

내포하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이분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인간우월주의나 인

간중심주의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를 해체하거나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다(Ferrando, Lee 

trans., 2021: 120-126; Kim, 2017: 65; Woo, 2021: 26). 반면 포스트휴먼-이즘은 과학기술의 발

전을 바탕으로 현재의 인간이 가진 속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Kim, 2017: 65; Park, 2019: 33; Woo, 2021: 

255).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이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는 담론

이라면 포스트휴먼-이즘은 기존의 인간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추구하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렇게 포스트-휴머니즘이 아닌 포스트휴먼-이즘 중에서도 포스트휴먼을 중심 주

제로 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포스트휴먼이 아닌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포스

트-휴머니즘)을 논제로 삼게 되면 아무래도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트휴먼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다룰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안함으로써 종교교육이 가지는 실천적 성격 및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두 번째로 본 연구가 사상보다는 과학기술을 통해 도래하고 있는 포스트휴먼으로 압축되는 

현시대의 상황을 다루는 이유는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이즘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 및 교집합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한정된 지면에 맞게 논의의 폭을 좁히고 이를 통해 포

스트휴먼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사상이나 이론보다는 포스트휴먼이라는 과학기술이자 현상 그 

자체에 더 몰입하기 위함이다.

Ⅱ. 포스트휴먼의 개념으로 살펴본 포스트휴먼 시대

이제 본 장에서 연구자는 포스트휴먼이란 용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휴먼 시

대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포스트휴먼이란 무엇인가?

포스트휴먼은 문자 그대로는 시간상으로 ‘이후’나 ‘다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post’와 인간을 

뜻하는 ‘human’의 합성어이다. 다만 여기서 포스트는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을 넘어서거나 벗어

난다’는 의미에서의 ‘탈(脫)’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포스트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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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는 시각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포스트휴먼의 한국어 번역 역시 ‘현재의 인간과

는 구별되는 미래형 인간’을 의미하는 ‘후기인간’과 ‘지금의 인간과는 생물학적 조건이나 본성 

등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인간’이라는 뜻의 ‘탈인간’,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에 연구자

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많은 학자들처럼) ‘포스트휴먼’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

하여 두 의미를 모두 다루고자 한다.

포스트휴먼과 유사한 용어로는 ‘트랜스휴먼(transhuman)’이 있는데, 김건우는 보스트롬(Nick 

Bostrom)의 주장을 인용하여 트랜스휴먼을 인간의 지적, 육체적, 심리적 능력의 향상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변화된 인류라고 설명하고 있다(Kim, 2016: 30-31).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랜스

휴먼을 인간과 포스트휴먼 사이의 과도적 형태의 인간으로 간주하면서 트랜스휴먼과 포스트

휴먼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Cheon, 2016: 100; Kim, 2016: 30; Kim, 2019: 

143-144)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휴먼,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사이의 구별이나 경

계가 불분명함으로 차라리 트랜스휴먼을 포스트휴먼이란 개념 안에 포함시켜서 다루는 것이 낫

다고 제안하기도 한다(Kim, 2016: 31-32; Woo, 2020: 100-102).

이에 본 연구는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 사이의 세부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의

견에 동의하면서 각각의 용어가 가지는 불분명함이나 애매모호함 등의 이유로, 또 불필요하게 

논의가 길어지는 것을 막아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면상의 이유로 포스트휴먼을 트

랜스휴먼을 포함한 광의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포스트휴먼을 ‘지

금의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기능 등을 넘어선 향상되거나 강화된 능력이나 기능 등을 보유하여 

현재의 기준으로는 인간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Cheon, 

2016: 100; Shin, 2020: 15). 물론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잠정적 개념은, 김동환이 지적했듯이, 

기존의 인간, 기존과는 다른 인간, 미래의 인간 등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어떤 존재로 규정

하느냐에 따라 그 뜻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Kim, 2022: 144). 이에 보다 자세한 포스트휴먼의 

개념은 다음 단락에서 계속해서 다루고자 한다.

2. 포스트휴먼화로 본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여 네 가지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 네 

가지 논의는 포스트휴먼 자체의 개념인 동시에 포스트휴먼 시대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기에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동시대 안에는 너무 많고 다양한 특성과 현

상이 공존하기에 한 시대를 무엇 무엇의 시대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포스트휴먼 시대’란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현시대를 포스트휴먼이라는 

단일 주제로 속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휴먼이 현시대의 주요 이슈임을 강조하려는 것이

다. 덧붙여 한 가지 미리 밝혀둘 것은 포스트휴먼 시대란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과학기술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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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하게 상용화되거나 보편화되어 모든 인류가 정말로 새로운 인간인 포스트휴먼이 된 시대는 

아니란 점이다. 하지만 현시대는 관련된 과학기술의 분명한 등장으로 인해 포스트휴먼으로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시작되어 엄청난 큰 재앙으로 인해 인류의 문명이 심하게 파괴되지 않는 이

상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시기로 되돌릴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 지금의 인간과

는 분명하게 다른 포스트휴먼의 출현이 너무도 명확해서 멈출 수 없는 그런 시대란 뜻에서 포

스트휴먼 시대로 충분히 규정될 수 있다.

1) 인간 능력의 급진적 강화 혹은 향상

그렇다면 포스트휴먼의 의미이자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인간이 지닌 여러 가지 고유의 기능이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급격하게 강화되거나 향상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이다(Cheon, 2016: 

100). 달리 말하면, 김건우의 표현대로, 더 강하고 더 빠른 육체를 지닌 인간, 더 똑똑한 뇌를 

지닌 인간이 출현하게 되는 것인데(Kim, 2016: 32-33), 그렇다고 단순히 기존의 인간에 비해 신

체나 인지 능력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면서 긍정적인 감정

을 증가시키는 정서적 능력, 그리고 문화나 삶, 심지어 종교를 향유하고 인간관계를 발전시키

는 행동이나 의지 등에 있어서도 분명한 강화나 향상이 이뤄지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휴먼 시대

인 것이다(Ferrando, Lee trans., 2021: 265; Sandel, Lee trans., 2016: 25; Shin, 2014: 104).

이러한 강화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로는 “원자 수준에서 물질의 구조를 [통제하

여]”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 내는 나노(nano)과학 혹은 나노기술(Shin, 2014: 93), 생물의 유전자

나 줄기세포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대표로 하는 생명공학, 특수한 약물의 복용이나 주입, 

장기나 의체((擬體) 등의 장착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의학 혹은 로봇공학(Kim, 2016: 36-42),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기술을 바탕으로 감각이 상실된 신체의 일부를 

복구하는 기술을 다루는 정보ꞏ컴퓨터과학이나 인지신경과학(Shin, 2014: 66) 등이 있다. 다만 앞

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진도를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이러한 인간 능력의 강화나 향상은 모든 인

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인간과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다

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아예 신체 조건이나 능력이 강화되거나 

향상된 채 태어나는 아기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모습을 갖출 것

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2) 인간 수명의 비약적 연장

두 번째로 포스트휴먼 시대는 여러 가지 생존의 조건이 개선되면서 현재의 인간보다 비약적

으로 연장된 수명을 가진 포스트휴먼이 출현하는 시대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포스트휴먼이 등장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수명의 연장은 인간의 질병에 대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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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이나 예방법, 세포의 재생이나 합성 유전자를 통한 근육의 퇴화 방지, 노쇠하거나 손실

된 신체의 복구나 교체 등, 앞서 인간의 능력 향상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과학기술 및 의학

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수명을 예측하고 둔화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한다(Babin, Yang trans., 2007: 23-26; Sandel, Lee trans., 2016: 25; Shin, 2014: 78). 

특히 포스트휴먼의 개념이 말하는 수명의 연장은 단순히 몇 년이 아닌 적게는 수십여 년에서 

좀 더 먼 미래에는 수백여 년이 연장되는, 궁극적으로는 노화가 아예 제거되어 반영구적인 생

명을 누리는 비약적인 것을 뜻한다.

물론 인간 능력의 향상과 마찬가지로 포스트휴먼 시대는 이제 서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현재로서는 이러한 수명의 비약적 연장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학이나 과학기술

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전문가들이 예측하거나 목표로 하는 수준에 비하면 분명 초기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n, 2014: 77-83). 하지만 첫 번째로 논의한 인간 능력의 

강화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인 이 수명의 연장 역시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미래형 인간인 

포스트휴먼으로의 분명한 움직임이란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시대상이라 할 수 있다.

3) 인공 구조물의 장착을 통한 ‘인간의 기계화’

셋째,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의 신체나 장기의 일부가 최첨단의 신경과학적, 뇌공학적, 의공

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적인 구조물(주로 기계나 전자장치)로 대체되는,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이 신체의 내외부에 장착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구조물은 주로 손상되었거나 상실된 신

체나 장기의 일부를 대체하며 상당수는 인간의 뇌나 신경과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인공적으로 제작된 장기나 프로스테시스(prosthesis)와 같은 의체의 

이식이나 인간의 뇌에 칩을 장착하고 이를 전자장치(컴퓨터)와 물리적으로 연결한 뒤 전기적 

자극을 주어 인지나 행동에 변화를 가하거나 반대로 뇌의 특정한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해 연결

된 기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Kim, 2016: 32-33; 

Rhee, 2020: 60; Shin, 2014: 86). 이를 ‘인간의 기계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물학적 포스트

휴먼’의 출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며(Kim, 2016: 35), ‘호모 사이보그(homo cyborg)’라고 명명

하기도 한다(Rhee, 2020: 63).

이와 같은 인공 장기나 기계 등의 장착을 통한 인간의 기계화는, 한편으로는 앞서 서술한 포

스트휴먼의 첫 번째 특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적 및 지적 한계를 극복하여 일반적인 수준

을 넘어선 인간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상되거나 약화된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거나 장애를 제거하여, 궁극적으로는, 포스트휴

먼의 두 번째 의미처럼,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시

대의 이 세 번째 특징인 인간의 기계화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다

음에 서술할 네 번째 특징인 ‘기계의 인간화’와도 대비되고 처음 두 특징이 목적이나 지향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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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방법에 대해 강조한 것이기에 따로 서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신체 및 장기의 대체 역시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이 예측하거나 목표로 하는 수준에 비해 초

기의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현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로 볼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상

당히 다양한 종류의 장기나 의체, 전뇌(電腦) 등이 개발되어 이것들이 인간의 생물학적 몸을 대

체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Kim, 2016: 33).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인공 구조

물의 장착은 인간이란 유기체와 기계가 결합하여 현재의 전형적인 인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포스트휴먼)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Park, 2018: 15).

4) ‘기계의 인간화’

포스트휴먼 시대의 네 번째 특징은 인간의 변화나 향상에 초점을 둔 이전의 특징들과는 조

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추론, 판단, 선택을 수행하는” 인

간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인지, 사고, 행위 등의 능력을 갖춘 기계(인공지능, 로봇 등)의 출현

이다(Shin, 2020: 20). 이는 앞서 서술했던 인간의 기계화와는 반대로 기계의 인간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인공적 포스트휴먼’으로 명명되기도 한다(Kim, 2016: 34-35).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학자

들은 앞서 언급한 기계화된 인간과 여기서 언급하는 인간화된 기계가 공진화(co-evolution)할 

것, 즉 여러 가지 속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Kim, 

2016: 34; Rhee, 2020: 73).

앞서 서술했던 특징들과 유사하게 현재의 인공지능이나 로봇 역시 아직 확실하게 인간과 비

등하거나 인간을 넘어선 수준의 능력, 특히 감정, 자율성, 자유의지 등을 가진 존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이러한 존재의 출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의 도구로서 인간을 보조하거나 대체하여 인간의 업무나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 차츰 일상화되고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는 인간과 비등하

거나 유사한, 혹은 인간을 넘어선 수준의 능력을 갖춘 기계인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휴먼이 출

현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그 능력이 얼마나 인간과 유사한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을 닮은 기계들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처럼, 혹은 인간과 반려

동물이나 애착을 둔 물건 사이의 관계처럼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면(Babin, 

Yang trans., 2007: 164) 기계의 인간화 역시 포스트휴먼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Ⅲ. 포스트휴먼 시대가 제기하는 도전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인간의 향상, 수명의 연장,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라는 특징을 

가진 포스트휴먼 시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이나 도전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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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다움)의 의미에 대한 재고

첫 번째로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의 변화를 그 근간으로 삼기에 우리에게 인간을 바라보고 

정의하는 관점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인간관에 대한 

재고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다움 혹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고이다. 부연하자면, 포스트휴먼 

시대는 신체의 일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계화하고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계나 디지털 

개체가 등장하는 세상이므로 인간과 기계의 구분과 관련하여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인

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또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구별 짓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낸다. 물론 아직까지는 매우 혼란스러울 정도의 기계화

된 인간이나 인간화된 기계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신체의 일부가 인공의 것으로 대체

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지거나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이 기능, 외모, 능력, 역할, 관계 등에서 인

간과 더욱 유사해질 경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와 관련된 논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Rhee, 2020: 76; Shin, 2014: 49-56).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시선

은 물론 인간이란 존재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련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대이고 이는 우

리로 하여금 인간의 정체성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포스트휴먼 시대는 생물학적 인간의 능력이나 기능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질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나 치료를 통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일종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에 과연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지, 인간다움이나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을 의

미하는지, 이러한 목적과 의미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된 질문을 제기한다. 더욱이 포스

트휴먼화로 인해 인간 자신의 변화나 향상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강화된 능력과 연장된 수명을 

바탕으로 생활환경이나 생활방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게 되면 삶의 의미나 목적을 묻는 질문은 

더욱더 시급한 질문이 될 것이다(Park, 2018: 129). 덧붙여 이러한 물음들은 궁극적으로는 인간

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과 직결되므로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과학기술이나 그 영향은 과연 인간

의 존엄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일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면 인간의 존엄

성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나 명확한 담론의 제시 역시 포스트휴먼 

시대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다(Kim, 2016: 51). 그리고 이러한 논제에 언젠가 인

공지능이나 로봇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Kim, 2016: 52).

2. 포스트휴먼화의 당위성 혹은 정당성에 대한 성찰

두 번째로 포스트휴먼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포스트휴먼화(혹은 포스트휴

먼 기술)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같은 포스트휴먼화의 당위성이나 정당

성에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요구는 앞서 제기됐던, 포스트휴먼으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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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인간다움의 실현이나 인간의 고유한 가치나 존엄성의 수호(혹은 훼손)와 어떻게 연관되는

지를 밝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대답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먼화의 필요성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상반된 두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포스트휴먼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포스트휴먼

적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포스트휴먼으로의 움직임이 인간에게 편리, 건강, 행복, 성취

감, 자아의 실현 등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포스트휴먼화

를 긍정하는 동시에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Cheon, 2016: 103). 또한 이 입장은 현재의 인간

이 이미 과거의 인간보다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살며 더 똑똑해지고 능력도 커졌기 때문에 현실

에서 인간의 포스트휴먼화(혹은 트랜스휴먼화)는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인 되돌릴 수 없는 현

상이라고 본다(Cheon, 2016: 100).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포스트휴먼 관련 기술의 안정성을 주

장하면서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혹

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사회적 격차나 불평등, 윤리적 문제 등도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휴먼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Cheon, 2016: 100).

이와는 대조적으로 포스트휴먼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대체로 인간이나 인간의 생명을 신성한 

것으로 보고 인간의 고유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스트휴먼화를 인간의 그릇된 욕망

에서 비롯된, 인간의 타고난 모습에 인위적인 (부정적) 변형을 가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

의 본질적 속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Kim, 2016: 49-50). 특히 포스트휴먼화를 

반대하는 입장(특히 생명보수주의자)은 인간에 대한 급격한 변화나 개조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

르는 것은 물론 인권의 침해, 존엄성의 훼손, 자율성의 침해 등, 사회적 및 윤리적 문제를 가져

올 것이라며 포스트휴먼화의 결과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Cheon, 2016: 100-102).

3. 포스트휴먼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세 번째로 포스트휴먼 시대는 우리에게 포스트휴먼화가 현재 및 미래의 사회에 가져올 영향

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포스트휴먼화에 대한 찬반 논쟁의 연장선으

로 포스트휴먼화 자체에 초점을 둔 이전의 논의와는 달리 포스트휴먼화가 가져올 영향, 이를테

면 포스트휴먼의 기술은 과연 안전한가 아닌가, 포스트휴먼 기술이 미래에 가져올 영향은 긍정

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또 포스트휴먼으로의 전환은 인간에게 어떤 혜택이나 위해를 가져

오는가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휴먼을 향한 과학기술의 발

전과 변화는 급격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며, 포스트휴먼화의 영향은 과학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인간 사회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hin, 2014: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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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포스트휴먼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으로 인간과 인간화된 기계 사이의 대결 및 갈

등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실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대결이나 갈등을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현

상으로 기계나 인공지능 등이 인간의 업무나 역할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제적으로 요구받거나 일자리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인간은 인공지능이나 인간화된 기계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이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또 이들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나 피해는 무엇인가 등을 규

명할 것을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휴먼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논쟁 중 하나는 과연 이 포스트휴

먼화의 혜택이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인지 아닌지 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

은 포스트휴먼 관련 과학기술들은 그 개발 및 실현을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포

스트휴먼으로의 ‘업그레이드’는 모든 인류가 아닌 자본 및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수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Babin, Yang trans., 2007: 39; Harari, Kim 

trans., 2017: 474-480; Son, 2016: 15-16). 이러한 예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이와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 이를테면 빈부격차에 따라 

능력의 향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발생하고 능력이 향상된 사람이 그 능

력의 우위를 앞세워 경쟁에서 앞서게 되면서 권력이나 부를 장악이나 독점하게 될 가능성, 상

대적인 약자에 대한 지배나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Babin, Yang trans., 2007: 80; Shin, 

2014: 223).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단지 부와 권력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과 직간접적

으로 연관된 교육, 의료, 정보, 사회활동 등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Shin, 2014: 223). 특히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양극화 현상은 단지 개인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사회 간에, 또 국가 간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Kim, 2022: 146-151).

물론 포스트휴먼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면 오히려 상대적 약자가 능력의 향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혜택을 입게 되면서 사회적 불평

등이 오히려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Kim, 2016: 61).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김건우

는 과거 인간의 역사나 현재 인간 사회의 행태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기 보다

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Kim, 2016: 62).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수혜자는 그것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꼭 경제

적 능력이 선별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수혜자 선별의 기준과 관련된 

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Kim, 2016: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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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 및 제도의 (재)정립

마지막으로 포스트휴먼 시대는 우리에게 포스트휴먼이란 개념 및 그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규범, 윤리, 법률, 제도, 정책 등의 수립 및 개정을 요구한

다. 앞서 언급했듯이, 포스트휴먼화는 단순히 인간, 기계, 생명 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나 인

식, 사상 등의 변화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방식의 변화도 요구하며, 이 생활방식의 변화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존의 규범, 윤리, 법률, 제도, 정책 등으로는 소화하기 벅찬 포스트

휴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나 문제의 발생으로 귀결될 것이다(Kim, 2016: 45). 그리고 이

러한 사안이나 문제의 발생은 포스트휴먼화를 해석하고 판단한 뒤에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덕적, 윤리적, 법리적 체계를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먼 시대에 맞춰 우리는 기존의 규범, 윤리, 법률, 제도, 정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새로운 혹은 보다 적절한 것들을 연구하고 준비하며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인간이 가지는, 또 포스트휴먼화된 존재가 가져야 할 지위, 권리, 책임, 

의무 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위, 권리, 책임, 의무 등은 어떤 과정이나 거버넌스

(governance)를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지 등의 논의가 그 핵심이 되며(Kim, 2016: 44-45; Kim, 

2019: 153) 이는 앞서 얘기했던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율성, 포스트휴먼화의 정당성, 포스트휴먼

화의 영향 등과도 깊이 연관된다. 특히 고도로 기계화된 인간이나 인간화된 기계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된다면 이들과 기존의 인간 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들을 행위의 주체

로 간주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윤리적 및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다(Kim & Choi, 2016: 171).

이처럼 포스트휴먼화가 진행된다면 관련된 새로운 규범, 윤리, 법률, 제도, 정책 등은 필수이

며, 또한 이것들은 존재에 대한 시각,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문제, 실제 삶 속에서의 이슈 

등과도 직결되므로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닌 철학적,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Kim & Choi 2016: 184). 이와 관련하여 김경환과 최주선은 아직 현대사회는 포스트휴

먼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이나 법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이 기술의 발전에 비해 뒤처져 생긴 법

의 공백기에는 항상 누군가가 희생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법이 기술을 뒤

따를 것이 아니라 기술보다 선재할 수 있도록 포스트휴먼 시대를 대비한 법을 미리 마련할 것

을 촉구하고 있다(Kim & Choi, 2016: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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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포스트휴먼 시대가 요구하는 개신교 종교교육

그렇다면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성과 도전이 개신교 종교교육에 요구하는 과제는 무

엇일까? 수많은 과제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교육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이하여 개신교 종교교육이 힘써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교육참여자로 하

여금 인간다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다. 사실 포스트휴먼

의 개념은 인간을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완벽해져야 하는 존재로 간주하면서 인간다움의 의미

를 지나치게 인간의 향상이나 수명의 연장 등에 두는 경향이 있다(Woo, 2021: 246-247, 

254-255). 하지만 개신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들은 인간을 단지 생물학적 존재로만 간주하지 않

으며 인간다움의 참 의미를 신체적 및 지적 발전에만 두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주어진 생을 짧게 마감한다 하더라도 신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부여된 

능력, 환경, 인간관계, 상황 등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모습(2 Thess 5:18), 삶과 죽음을 의

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모습(1 Sam 2:6-7) 역시 인간다움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개신교 종교교육은 교인들로 하여금 인간의 향상이나 수명의 연장을 일부러 거부하

거나 폄하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 자체를 인간다움의 전부로 삼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개신교는 개인의 행위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성취적 가치’가 아닌 신의 사랑의 

대상이기에 신으로부터 고유한 존엄성을 부여 받았다고 하는 ‘존재적 가치’를 견지하는 종교이

므로(Lee, 2016: 33-34) 그 종교교육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 젊음, 완벽함 등을 인간의 가

치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

신교적 근거(존재적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돕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개신교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의 참 의미는 신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 그 자체에

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의 사명을 받은 존재인 인간이 신께서 주신 한정된 삶을 통해 어떤 식으

로 스스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표출하고 성취해 가느냐에 달려있기도 하다(Acts 20:24).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신체적 조건

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자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인간의 존재 이유 및 삶의 목적

을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돕는 것, 또 종교 생활 가운데 깨달은 신의 의지와 섭리를 바탕으로 

보다 인간다운 삶, 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 역시 개신교 종교교

육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추구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Matt 5:13-16).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수많은 인간다운 삶의 모습 중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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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이 힘써야 할 인간다움을 향한 세 가지 구체적인 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2.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교육

우선 개신교는 신도들로 하여금 인간다움의 길로서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종

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나눠서 설명하면, 먼저 평등과 관련해서 개신

교 종교교육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개신교인들

이 앞장서도록 힘써서 도와야 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과학기

술은 초기에는 고비용을 이유로 그 혜택이 특권층에게 편중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

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신교 종교교육은 그 교육참여자들로 하여금 포스트휴먼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개신교의 정신을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평등의 이슈에 관심을 갖는 한편(Matt 25:35-40), 포스트휴먼화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나 계층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들에게 관련 과학기술이 선용되는, 예를 들면 

질병의 치료나 장애인의 편의 증진, 인권의 수호 등의 방향으로 사용되는 더 평등한 사회를 만

드는 일에 마음을 모아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제를 갖는다.

또한 개신교 종교교육은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이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평화를 향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일 (앞서 서술한) 포스트휴먼화가 가져올 수 있

는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심화될 경우 이는 자칫 다양한 형태의 갈등, 차별, 폭력 등으로 이어

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개신교 종교교육은 평등의 문제뿐만 아니

라 평화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개인의 안녕 차원이 아닌 사회적 정의를 바탕으

로 지역사회와 인류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의 회복 및 지속을 추구하는 차원의 평

화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Park, 2008: 85-86; Wolterstorff, 2004: 23-24). 달리 말

하면 개신교 종교교육은 교육참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한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 차별, 폭력 등은 예방하고 감

소시키는 한편 상호이해, 치유, 조화, 화해, 용서 등은 꾸준히 실천하여 각박한 현실 가운데에

도 한국사회와 세계 곳곳에 평화가 깃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Matt 5:9; 

Ryu, 2021: 365; Sohn, 2020: 25-26).

3. 협력과 공존을 지향하도록 돕는 교육

이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신교 종교교육은 

또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의 개신교인들로 하여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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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공존을 힘써 지향하도록 돕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분명 포스트휴먼-이즘은 다분히 능

력이나 지능 등이 더 뛰어난 사람이 생존하거나 더 많아져야 한다는 우생학적 인간관에 근거하

여 현 인류를 미완의 존재이자 결핍의 존재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불완전성과 부족함을 다양한 

과학기술로 극복하여 보다 완성되고 약점이 없는 존재로 개조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Woo, 2021: 242). 물론 냉정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미완의 존재이자 결핍의 존재가 맞다. 하지

만 그렇다 한들 과연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설사 맞

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포스트휴먼이 되는 것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되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함이나 불완전성은, 개신교의 정신에 따르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며, 꼭 포스트휴먼으로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상호 간의 사랑, 존중, 배려, 나눔, 협력 등을 통해 얼마든지 채워 나갈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1 Cor 1:26-27; Rom 8:28). 이에 개신교 종교교육은 교인들로 하여금 인간의 부

족함이나 불완전성 등을 신의 섭리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한편 이러한 부족함이나 불완전성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신앙심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 간의 협력과 배려, 존중, 

상호의존 등의 실천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이하여 개신교 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공존하고 공생

하는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포스트휴먼의 개념은 앞서 서

술했듯이 인간의 향상이나 개선을 추구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건강한 인간상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한편, 능력의 부족을 무능력이나 ‘쓸모없음’으로, 노화를 추하거나 비참한 것으로, 장애를 

결함이나 비정상으로 간주하여 이것들을 회피, 제거, 치료, 교정 등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경향

이 있다(Ha, 2016: 135-146). 하지만 개신교의 관점에 볼 때 모든 인간은 능력이나 모습, 조건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 의존해야 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인 동시에 공존을 위해서 서로 연

대해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이다(1 Cor 12:27; Kim, 2020: 67-68). 따라서 개신교 종교교육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태와 조건을 신의 은총과 섭리 아래 있는 것으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다 함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존과 공생의 공동체 및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도

록 사람들을 이끌 필요가 있다(Lee, 2023: 691).

물론 김동환의 지적처럼 개인 간의 격차나 불평등이라면 어느 정도 협력이나 공존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국가 간의, 또 계층 간의 지배 및 종속의 관계를 완전

하게 개선하거나 해소하여 협력과 공존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다(Kim, 

2022: 156).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협력과 공존을 실천하고 사회나 국가를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공존의 공동체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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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와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힘을 주는 교육

연구자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는 교육참여자들이 평등과 평

화, 협력과 공존의 공동체를 향한 실제적인 사회와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들에

게 힘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여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서술할 수 있는데, 첫

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포스트휴먼화가 현대사회와 그 구성원들에 가져올 사회적 변화 및 영향

을 주시하면서 포스트휴먼화가 야기할 수 있는 손해나 위협 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약화시키

는 일에 앞장서도록 돕는 것이다(Sandel, Lee trans., 2016: 39; Son, 2018: 285-288). 이때 중요

한 것은 포스트휴먼화가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영향이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그 방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실천을 위해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로 포스트휴먼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인식, 규범, 법률, 제도, 정책 등을 공공선에 부합하는 선에서 합리

적이고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개신교 종교교육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를 위

해 노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Ryu, 2023: 635).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개신교 종교교육은 개신

교인들로 하여금 포스트휴먼화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신체적 피해 혹은 경제

적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도, 정책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안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시민단체, 학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웃종교 등과의 협력을 통

해 정책 및 법률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더 나은 것을 [건의하여]” 사회나 국가가 이를 채택하도

록 촉구하는 일에 힘쓰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Ryu, 2023: 636).

포스트휴먼 시대의 개신교 종교교육이 교육참여자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도와야 할 세 번째 

사회적 변화는 포스트휴먼화가 인류와 지구에 유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포

스트휴먼화의 긍정적이고도 이상적인 목적, 즉 현대사회와 인류가 포스트휴먼화를 통해 지향해

야 할 적절한 방향 및 가치를 이웃종교인은 물론 사회 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대화 

및 공론화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Kim, 2018: 231; Ryu, 2023: 633). 특히 사회

나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과학기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특성, 가치관, 신

념, 기대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Han, 2021: 298-301)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 가치관, 사

상, 기대, 신념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종교와 그 교육은 사회의 성격이나 방향을 이끌고 변

화시키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신교 종교교육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류가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 윤리관, 사상 등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공

유하는 한편 공론화를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스트휴먼의 과학기술이 사

회의 공공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또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이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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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는 말

이상으로 본 소고는 포스트휴먼이라는 논제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먼 시대를 인간 

능력의 급격한 강화나 향상, 인간 수명의 비약적 연장,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 등이 발

생할 수 있는 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대가 던지는 화두로 인간다움의 의미에 대한 재고, 포스트

휴먼화의 당위성 및 정당성에 대한 성찰, 포스트휴먼화가 야기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관

련된 규범 및 제도의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성 및 화두를 

바탕으로 개신교 종교교육이 힘써야 할 과제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교육, 평등과 평

화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교육, 협력과 공존을 지향하도록 돕는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

회와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힘을 주는 교육을 제안했다.

끝으로 연구자는 이 부족한 연구가 한국의 개신교 종교교육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개신교가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되 반대로 그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

라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대비한 종교교육에 힘쓰기를, 특히 종

교교육을 통해 개신교인들이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과학기술과 그 진보가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용되는 미래를 펼쳐 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염원한

다. 그렇게 된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본 소고

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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